
HOME 민주노총

민주노총 지역본부 새누리당 항의행동 돌입...세월호특별법

제정요구
 편집국  승인 2014.08.13 15:53

▲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13일) 14시를 기해 경기, 인천 등 각 지역본부 별로

새누리당에 대한 항의행동에 돌입했다.

경기본부 20여 명은 새누리당 경기도당에서 현재 농성중이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도당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본부는

새누리당 세월호TFT 간사인 홍일표 의원 사무실 현관 앞에서 농성 중이며, 울산본부와 강원본부, 대전본부는 각 지역 새누리당 시당

을 항의방문하여 특별법 제정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이밖에 부산과 경북 지역에서도 부산시당과 각 지역 새누리당 의원사무실(이병석/포항, 정수성/경주, 최경환/경산, 이장우‧강창

희‧정용기/이상 대전)을 대상으로 피켓팅 및 1인 시위, 농성 등 항의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가능한 최대 규모의 조합원을 결집시킬 방침이며, 이에 앞서 새누리

당에 대한 항의행동을 통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정국의 최대 책임은 명백히 새누리당에게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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